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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애와 성폭력 가해 행동의 관계:

특권분노/허용적 성태도의 매개효과와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공감의 조절효과*

 박 다 원 이 인 혜†

강원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자기애성 성격과 성폭력 가해 행동의 관계, 그리고 이 둘 간을 매개 또는 조절하는 심리적 변인들

을 확인하여, 성폭력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 방법 개발과 교육 및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강원대학

교 남학생 264명에게 자기애적 성격 검사(NPI), 병리적 자기애 검사(PNI), Hendrick 다차원적 성태도 질문지

(MSAS),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질문지(CERQ), 아동성폭력범 공감척도(CMEM), 성폭력 가해 행동 질문지를 실

시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특권분노와 허용적 성태도의 매개효과와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과 상

태공감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특권분노의 매개효과와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의 조

절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허용적 성태도의 매개효과와 상태공감의 조절효과는 유의미하였다. 이는 허용

적 성태도가 성폭력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고, 상태공감이 낮은 경우에 자기애가 높으면 성폭력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자기애가 높은 경우에 상태공감이 낮을 때는 성폭력이 높게 나타났

지만, 자기애가 높더라도 상태공감이 높다면 성폭력이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낮은 상태공감이 성폭력

에 대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는 반면, 높은 상태공감은 성폭력에 대한 보호요인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결

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성폭력 가해 행동의 원인은 특권분노보다는 허용적인 성태도에 의한 것일 가능

성이 높다. 또한, 성폭력에 대한 치료적 개입에는 정서조절 훈련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태공감을 증가시킬 수

있는 훈련이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논의에서 보다 자세한 결론과 시사점 및 제한점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자기애, 성폭력, 특권분노, 허용적 성태도, 인지적 정서조절, 상태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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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성폭력 피해자에게

집중된 현재의 연구 동향에서 벗어나, 한국에

서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폭 넓은 연구의 필

요성을 환기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국내에서

는 성폭력에 대한 심리학적인 연구들이 부족

하고,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가해자에 대한

연구에 비해서 피해자에 대한 연구가 비교적

더 많이 수행되었다. 국외에서는 자기애와 성

폭력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연구들이 수년간

축적되었지만, 현재 대한민국에서 성폭력에

대한 연구가 양적으로 매우 부족하므로 많은

경험적 근거들이 필요하다.

현재 모든 성폭력은 법적으로 명백하게 범

죄로 규정하고 있다. 90년대 초반까지 성폭력

은 주로 여성의 성에 대한 폭력으로 인식되었

다. 그러다가 90년대 중반 성폭력에 대한 법

이 개정되면서 현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성별과 무관하게 성적 자

기결정권을 강조하고 있으며, 그 범위도 확대

되어 성추행, 강간, 강간미수, 조직의 위계 구

조 내에서의 성희롱, 아동 성추행 등이 모두

성폭력으로 간주된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14).

여성학적인 관점에서 성폭력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범죄로 강간뿐 아니라

성희롱, 성기노출, 음란전화, 온라인을 통한

성폭력 등을 포함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인 언어와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굴욕적인

감정, 신체적 손상 및 정신적인 고통을 느끼

게 하는 모든 행위로 정의된다(신현기, 이상열, 

2006).

또한, 심리학적 관점의 연구에서도 성폭력

은 문화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물리적인 혹은 사회적인 위협을 통해 타인에

게 육체적, 심리적 압력을 주고 성적 결정권

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로 정의된다(고선영, 양

종희, 이수정, 2004).

본 연구에서는 20대 초, 중반 남성을 대상

으로 자기애와 성폭력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

인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추가로 조절효과를

가지는 변인을 탐색하고자 한다. 자기애와 성

폭력이 관계가 있고, 특권분노와 성적 지배, 

허용적 성태도와 성적 대상화 네 가지 요인이

둘 사이를 매개한다는 것은 이미 박갑제와 임

성문(2013)의 연구에서 입증되었다. 이런 이중

경로모형은 이론적 근거를 외국의 연구결과에

두고 있다. 그러나 문화 및 인종에 따라 자기

애와 이에 관련된 변인들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Zeigler-Hill과 Wallace(2011)의 연구결과

를 고려하면, 외국의 연구결과를 대한민국에

바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 제

기된다. 또한, 2차 매개변인으로 제안된 성적

지배와 성적 대상화는 여성주의 시각에서 그

자체만으로도 성폭력으로 간주되고 개념이 모

호한 실정이다. 성적 지배는 성적으로 여성을

지배하려는 강한 동기로 정의되고, 성적 대상

화는 여성을 성적인 대상으로만 여기는 태도

를 말한다(박갑제, 임성문, 2013). 이처럼 두

개념은 이미 성폭력의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

에, 성적 지배와 성적 대상화를 2차 매개변인

으로 연구하는 것은 성급한 접근일 수 있다. 

더욱이 선행연구에서 특권분노와 허용적 성태

도의 다중 매개효과가 보고되기는 했지만, 성

폭력에 대한 설명력이 약하고 일관되지 않다. 

이런 이유들에서 성적 지배와 성적 대상화를

제외하고, 특권분노와 허용적 성태도를 각각

매개변인으로 투입하여 두 변인의 효과를 확

인하고자 한다.

중요한 것은 자기애적인 사람들과 성폭력

간에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자기애적인 모든

사람들이 성폭력을 저지르는 것은 아니며,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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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모든 성폭력 범죄자들이 자기애적인 사

람인 것도 아니라는 점이다. 이는 자기애와

성폭력 사이에 관계를 조절하는 어떤 요인들

이 존재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자기애와 성폭

력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성폭력의 직접

적인 원인을 탐색하는데 집중해왔다. 그러나

앞서 말한 것처럼 현재까지 연구 결과로는 자

기애적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성폭력을 저지

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어렵

다. 본 연구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관

점으로 접근하였다. 비록 성폭력의 원인을 밝

히는 것이 중요하지만, 현재 발생하고 있는

성폭력에 효과적으로 개입하고 예방할 수 있

어야 한다.

선행연구들은 자기애를 성폭력에 대한 위

험요인들 중 하나로 제안하였다. 자기애는 강

간통념 수용과 정적 관계가 있고, 공감과 부

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Bushman, 

Bonacci, Dijk, & Baumeister, 2003). 또, 신체접

촉, 강간미수, 강간 등 모든 유형의 성폭력이

자기애와 관련되는 것으로 밝혀졌다(Widman 

& Mcnulty, 2010). 특히, 박갑제와 임성문(2013)

의 연구에 의하면, 자기애적인 남성들은 여성

의 성적 거부가 자기(self)를 손상시킨다고 받

아들여 자기애적 분노를 보이게 되고, 이를

보상하기 위해 여성을 성적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동기가 나타나고 성폭력을 저지르게 된

다고 한다. 다른 한편으로, 자기애적인 남성들

은 가능한 많은 여성들과 성적 관계를 가지고

자하는 성향이 있는데, 이런 성향 때문에 여

성들을 공감하고 교류할 대상이 아니라 단지

성적 대상으로만 여기게 되어 성폭력을 저지

르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런 연구들을 고려하면, 자기애는 ‘인지정

서조절’ 및 ‘공감’과 상호작용할 가능성이 있

고, 자기애와 성폭력의 관계양상을 완전히 다

르게 변화시킬 것이다. 더욱이 인지정서조절

과 공감 능력은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변화

가능하고, 자기애를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더

라도 성폭력과의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자기애와 성

폭력의 관계에 혼입가능성이 있는 인지정서조

절과 공감을 연구설계에 각각 독립적인 하나

의 변인으로 투입하여, 인지정서조절과 공감

의 혼입 가능성을 없애는 동시에, 두 변인들

과 자기애 간의 상호작용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인지정서조절에 관한 김은희와 강승호(2010)

의 연구에 따르면, 부적응적인 분노표현과 부

적응적인 인지정서조절이 관계된다. 또한, 성

장기 폭력 경험과 성폭력 가해 행동의 관계에

대한 최재희(2012)의 연구에서는 분노조절이

성폭력 가해 행동의 예측변인이라고 밝혀졌을

뿐만 아니라, 현재 성폭력으로 수감된 사람들

을 교정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대부분이 인지

행동적 이론을 기반으로 하고, 공통적으로 정

서조절을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만드는 것이

훈련목표 중에 하나라는 점은 성폭력 범죄자

들이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관점에서 자기조

절이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게다가, 성폭력

범죄자들이 비범죄자에 비해서 충동성이 높게

나타난다는 Mouilso, Calhoun, & Rosenbloom의

연구(2013), 특히, 충동성의 하위요인 중에서도

긍정적으로 고조된 정서상태와 부정적으로 고

조된 정서상태가 성폭력 범죄자들에게서 높다

는 결과는 성폭력 범죄자들에게서 특히 정서

조절의 어려움을 예상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수감시설에서 성폭력 범죄자 훈련 목표가 정

서조절이라는 것은 성폭력 범죄자의 치료에서

정서조절이 중요한 영역임을 보여준다.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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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조절과 성폭력이 관련성이 있고, 자기애

적인 사람의 인지정서조절이 적응적이거나 부

적응적일 때, 성폭력과의 관계 양상이 달라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구체적으로, 자기애적인

사람이 적응적 인지정서조절을 사용할 때, 성

폭력이 낮고, 반대로 부적응적 인지정서조절

을 사용할 때, 성폭력이 유의미하게 높아질

수 있다. 이는 인지정서조절이 자기애와 성폭

력의 관계에서 조절 변인의 역할을 하기 때문

이다. 이 때, 적응적 인지정서조절은 성폭력에

대한 보호요인이 될 것이고, 부적응적 인지정

서조절은 성폭력에 대한 위험요인이 될 것이

다.

공감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서 정의되고

세분화 되었는데, 그 중 상태공감은 성폭력, 

교통사고처럼 특정 상황에서만 나타나는 가변

적인 속성의 공감으로 Steibe와 동료들(1979: 

박성희, 2004에서 재인용)이 제안한 개념이다. 

성폭력은 비상식적이고 굉장히 특수한 상황임

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의 자기애와 성폭력에

관련된 대부분의 공감 연구에서는 안정된 성

격차원의 특성공감에 집중해왔다. 그러므로, 

성격의 차원으로 분류되는 특성공감보다는 상

황에 영향을 받는 상태공감을 확인해야 할 필

요성이 있다. 김정아, 구해경, 현명호(2013)는

특성공감이 높더라도 상태공감이 낮다면, 긍

정적인 행동에 비해서 부정적인 행동이 많을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이들은 아동 성폭력범

공감 척도를 사용하여 연구 참여자들의 상태

공감을 측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사람들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태공감이 높을수록

피해자에 대한 긍정적 사회반응을 많이 보인

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자기애적인 사람들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공감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 폭행 피해자 등 다른 상황에 처한 개인

에게는 높은 공감을 보일 가능성도 얼마든지

존재한다. 비단 자기애적인 사람들의 경우뿐

만 아니라 정상인들의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

공감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공감

을 성격처럼 일관된 속성으로 볼 것이 아니라, 

여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가변적인

개념으로 생각하고 접근해야 할 것이다. 구체

적으로, 자기애적인 사람이 상태공감이 낮을

때, 성폭력이 높고, 상태공감이 높을 때, 성

폭력이 낮을 수 있다. 이것은 자기애와 성폭

력의 관계에서 상태공감이 조절변인의 역할

을 하는 것으로, 높은 상태공감은 성폭력에

대한 보호요인이 될 것이고, 상태공감이 낮

은 것은 성폭력에 대한 위험요인이 될 것이

다.

본 연구자는 네 가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과 2는 매개 효과를 검증하였고, 가설 3

과 4는 조절 효과를 검증하였다.

가설 1. 자기애와 성폭력의 관계에서 특권

분노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자기애와 성폭력의 관계에서 허용

적 성태도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3. 자기애와 성폭력의 관계에서 적응

적 정서조절 전략의 조절효과가 있을 것 이다. 

즉, 자기애가 높더라도 적응적 정서조절이 높

다면 성폭력 가해 행동이 낮을 것이다.

가설 4. 자기애와 성폭력의 관계에서 상태

공감의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즉, 자기애가

높더라도 상태공감이 높으면 성폭력 가해 행

동이 낮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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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법

연구대상

강원대학교에서 정신건강 교양과목을 수강

하는 남학생들을 임의표집하여 264명을 대상

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 중 결측값이 포

함된 54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총 210명의 자

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연령 평균은

22.6세, 표준편차는 2.31이었다.

측정도구

자기애

자기애성 성격 검사(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NPI)는 Raskin과 Hall(1979, 1981)이

DSM-III의 자기애성 성격장애 진단기준을 기

반으로 개발한 자기보고식 검사로 총 54문항

이었으나, 이후 Raskin과 Terry(1988)에 의해 40

문항으로 단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한수정

(1999)이 번안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NPI는

자기애적인 내용과 자기애적이지 않은 내용으

로 이루어진 두 문장을 제시하고, 두 문장 중

자신과 가깝다고 생각되는 문장을 강제선택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채점한다. 총점은 40

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애 성향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 한수정(1999)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85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3이었다.

특권 분노

특권분노를 평가하기 위해 Pincus 등(2009)이

개발한 병리적 자기애 척도(Pathological Narcissism 

Inventory, PNI)를 기반으로, 양진원(2012)이 번안

하고 국내 타당화 한 척도에서 특권분노에 해

당하는 5문항을 사용하였다. PNI는 자기보고

방식의 질문지로 0점(전혀 나 같지 않다)에서

5점(매우 나 같다)까지 6개의 점수 중에 하나

를 선택하도록 한다. Pincus 등(2009)의 원판

PNI는 7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러나 양진원(2012)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요인

분석한 결과, 6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변동

하는 자존감, 웅대한 환상, 평가절하, 착취, 특

권분노, 자기희생-자기고양. 본 연구에서는 양

진원의 요인구조를 사용하여 특권분노를 평가

하였다. 특권분노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박갑

제, 임성문의 연구(2013)에서 신뢰도는 PNI의

.86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79로

나타났다.

허용적 성태도

Hendrick 다차원적 성태도 질문지(Multidimens- 

ionality of Sexual Attitudeds Scale, MSAS)는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관점에서 개인의 성태도를 측

정하기 위한 자기보고식 질문지로, 5점 리커

트 척도,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점(매우

그렇다)까지 보고하도록 설계되었다. MSAS는

Hendrick와 Hendrick(1987)에 의해 개발된 척도

로 최초에 150개의 문항에서 시작하여, 연구

를 거쳐 현재 43개의 문항으로 간소화되었다. 

최인숙(2009)에 의해 번안되고 국내 타당화되

었으며, 하위요인으로 성 허용성(우발적 성관

계) 21문항, 성 관념(성 책임감) 7문항, 교감(이

상적 성관계) 9문항, 도구(생물학적 성관계) 6

문항 4가지를 보고했다. 본 연구에서는 15개

의 성 허용성 문항들만 선택하여 질문을 실시

하였다. 최인숙의 연구(2009)에서 신뢰도는 .91

이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8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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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정서조절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질문지(Cognitive Emotion 

Regulation Questionnaire, CERQ)를 사용하였다. 

CERQ는 Garnefski(2001)에 의해 개발된, 개인의

인지적인 정서조절 전략을 측정하는 도구이다. 

5점 리커트 척도로, 1점(거의 그렇지 않다)에

서 5점(거의 항상 그렇다)까지 응답하도록 구

성되었고, 9가지 하위요인을 포함한다. 하위

요인은 조망 확대, 계획 다시 생각하기, 긍정

적 초점변경, 자기비난, 타인비난, 반추, 수용, 

긍정적 재평가, 파국화 총 9가지로 구분된다. 

하위요인들 중 조망확대, 계획 다시 생각하기, 

긍정적 초점변경, 수용, 긍정적 재평가는 적응

적 전략에 포함되고, 자기비난, 타인비난, 반

추, 파국화는 부적응적 전략으로 분류된다(김

은희, 강승호 2010). 본 연구에서는 Garnefski 

(2001)에 의해 개발된 것을 김소희(2004)가 번

안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김소희의 연구

(2004)에서 신뢰도는 .66에서 .85까지 나타났다. 

본 연구의 Cronbach's α는 .82로 나타났다.

상태공감

아동 성폭력범 공감 척도(Child Molester 

Empathy Measure, CMEM)를 사용하였다. CMEM

은 Fernandez와 동료들(1999)이 아동 성폭력 가

해자들의 공감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총 50문항의 자기보고식 질문지이다. 교통사

고로 인한 영구적인 흉터가 남은 아동, 성인

과 성관계를 한 아동, 가해자에게 당한 피해

자 3가지 상황을 떠올릴 수 있도록 그림이 제

시된다. 질문지는 Part A와 Part B로 나누어지

는데, Part A는 30문항으로 각 상황의 피해자

가 특정 감정을 얼마나 느낄 것이라고 생각하

는지를 측정하고, Part B는 20문항으로 구성되

며 각 상황에서 자신에게 생겨나는 공감 반응

을 측정한다(김정아 등, 2013). 본 연구에서는

Part B에 해당하는 20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특정한 감정을 나타내는 용어들이 제

시되고, 해당 문항에 대해서 자신이 얼마나

느끼는지 0점에서 10점까지 11점 리커트 척도

로 보고하도록 구성된다. 총점은 최소 0점부

터 최대 200점까지로 높은 점수일수록 높은

공감능력을 반영한다. 남자 대학생을 대상으

로 수행된 김정아 등의 연구(2013)에서 Part B 

20문항의 신뢰도는 .80이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0로 나타났다.

성폭력 가해행동

이형직(2008)이 사용한 성폭력 가해 행동을

묻는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지난 1

년간 성폭력 가해 행동을 얼마나 했는지를 1

점(없음)에서부터 5점(10번 이상)까지 5점 리커

트 척도로 이루어진 자기보고식 질문지이다. 

총 6문항으로 약한 수준의 성폭력인 음란전화

나 문자, 성적인 농담에서부터 강간시도와

강간에 이르는 강한 수준의 성폭력 경험을

포괄할 수 있게 구성되었다. 이형직의 연구

에서 신뢰도는 .82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의

Cronbach's α는 .60로 나타났다.

자료 분석

통계분석은 SPSS Windows 버전 21을 사용했

다. 가설 1 ‘자기애와 성폭력의 관계에서 특권

분노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와 가설 2 ‘자

기애와 성폭력의 관계에서 허용적 성태도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절차에 따라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설 3 ‘자기애와 성폭력

의 관계에서 인지정서조절의 조절효과가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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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1. 자기애
(M=14.44, SD=6.61)

-

2. 특권분노
(M=10.20, SD=4.47)

.14* -

3. 적응적 정서조절
(M=65.83, SD=10.34)

.18** -.01 -

4. 부적응적 정서조절
(M=45.18, SD=7.21)

.07 .33*** .10 -

5. 허용적 성태도
(M=48.31, SD=9.59)

.25** .13 -.01 .06 -

6. 상태공감
(M=144.64, SD=21.75)

.00 .09 .12 .05 -.10 -

7. 성폭력 가해행동
(M=7.61, SD=2.37)

.14* .03 -.05 .09 .31** -.13 -

주. * p<.05, ** p<.01, *** p<.001.

표 1. 자기애, 특권분노, 인지정서조절, 상태공감, 허용적 성태도, 그리고 성폭력 간의 상관 관계 분석

것이다’와 가설 4 ‘자기애와 성폭력의 관계에

서 상태공감의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를 검

증하기 위해서 Aiken과 West(1991)가 제안한

다중 회귀분석 절차에 따라 상호작용항의 유

의성을 확인한 후 집단 간 구체적인 평균 비

교를 위해 자기애와 상태공감 상/하위 각각

40%를 고 집단과 하 집단으로 구분하여 이원

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기초통계

본 설문 연구를 통해 자기애와 성폭력의 관

계에서 특권분노/허용적 성태도 및 인지정서

조절/상태공감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전체

변인들의 상관은 표 1과 같다. 자기애는 특권

분노, 인지정서조절, 허용적 성태도, 성폭력과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특히, 허용적 성태도와

도 상관이 높게 나타났고(r=.25, p<.001), 특권

분노와도 약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r=.14, 

p<.05). 게다가 자기애는 성폭력과도 정적 관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14, p<.05). 성

폭력은 특권 분노 및 인지정서조절과 관계가

없었지만, 허용적 성태도와 정적 상관이 있었

고(r=.31, p<.001), 제한적으로 상태공감(r=-.13, 

p>.05)과 부적 상관이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

다. 특권분노는 부적응적 정서조절 전략과 정

적 상관이 나타났다(r=.33, p<.001).

특권분노와 허용적 성태도의 매개효과

자기애와 성폭력의 관계에서 특권분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Baron과 Kenny 

(1986)가 제안한 절차에 따라 다중회귀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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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성폭력 가해 행동

모형 1 모형 2 모형 3

β t β t β t

   통제변수

      연령 .06.85 .05.73 .01.08

   투입된 변수

      자기애

      허용적성태도

.142.01* .07

.29

1.06

4.07***

R2  .00  .02 .10

adj. R2 -.00  .01 .08

F  .72 2.38  7.23***

ΔR2  .00  .02*  .07***

주. * p<.05, ** p<.01, *** p<.001.

표 2. 자기애와 성폭력의 관계에서 허용적 성태도의 매개효과

실시하였다. 성폭력에 대한 자기애의 영향(β

=.14, p<.05)은 유의미 하였으나, 성폭력에 대

한 특권분노의 영향(β=.01, p>.05)이 유의미하

지 않았다. 즉, 자기애와 성폭력의 관계에서

특권분노의 매개효과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자기애와 성폭력의 관계에서 또 다른 매개

변인으로 제안된 허용적 성태도의 효과를 검

증하기 위해서 특권분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성적 경험이 늘어나고, 사회장면에 적응

하기 위해 자기애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통제변수로 연령을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허용적 성태도에 대한

자기애의 영향(β=.26, p<.001)은 유의미하였고

성폭력에 대한 자기애의 영향(β=.14, p<.05)도

유의미하였다. 다음으로 종속변인에 대한 매

개변인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허용적 성태

도를 추가로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 자기애의

영향(β=.07, p>.05)은 유의미하지 않았고, 허용

적 성태도의 영향(β=.29, p<.001)은 유의미하

였다. 즉, 자기애의 효과가 .14에서 .07로 .07만

큼 감소하여 유의미하지 않게 되었고, 허용적

성태도의 효과가 .29로 유의미하였으므로 자

기애와 성폭력의 관계에서 허용적 성태도의

완전 매개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은 간

접효과의 분포를 정상분포로 가정하기 때문에

실제 표본분포와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으므로

통계적 검증력이 감소한다(Preacher & Hayes, 

2004). 그래서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Hayes(2013)가 제안한 부스트랩 분석을 실시하

였다. 5000회 반복추출을 시행하여 효과 크기

를 구간 추정한 결과, 효과크기의 평균은 .03

이고 99% 신뢰구간에서 하한계 임계치는 .01

였고, 상한계 임계치는 .06으로 신뢰구간 사이

에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허용적 성태

도의 매개효과는 유의미하였다. 결과는 표 3

에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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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Boot M Boot SE
99% 신뢰구간

LLCI ULCI

허용적 성태도 .03 .01 .01 .06

주. “LLCI”는 Low Limit Confidence Interval, “ULCI”는 Upper Limit Confidence Interval을 의미한다.

표 3. 허용적 성태도의 매개효과에 대한 부스트랩 결과

변수

성폭력 가해 행동

모형 1 모형 2 모형 3

β t β t β t

  통제변수

     연령 .06.85 .06.81 .05.80

  투입된 변수

     자기애

     상태공감

     자기애․상태공감

.14

-.16

 2.02*

-2.28*

1.21

.23

-1.15

 2.69*

 1.34

-2.41*

R2 .00 .05 .08

adj. R2 .00 .03 .06

F .72 3.35*  4.03**

ΔR2 .00  .04*  .03*

주. * p<.05, ** p<.01, *** p<.001.

표 4. 자기애와 성폭력의 관계에서 상태공감의 조절효과

인지정서조절과 상태공감의 조절효과

자기애와 성폭력의 관계에서 인지정서조절

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인지정서조절을 적응적 전략과

부적응적 전략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적응적

정서조절 전략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자기

애와 적응적 정서조절 전략을 투입한 결과, 

자기애의 주효과(β=.15, p<.05)만 유의미하였

다. 다음으로 자기애와 적응적 정서조절 전략

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지만, 상호작용 효

과(β=.54, p>.05)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추가적으로 부적응적 정서조절 전략

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동일한 분석 절차를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주효과가 나타나지 않

았고, 자기애와 부적응적 정서조절 전략의 상

호작용 효과(β=.46, p>.05)도 유의미하지 않았

다. 즉, 자기애와 성폭력의 관계에서 적응적이

든 부적응적이든 정서조절 전략의 조절효과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인지정서조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태공

감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다중회귀분

석을 실시하였다.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연

령을 통제하기 위해 모형 1에서 통제변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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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자기애와 상태공감의 상호작용

연령을 투입하였다. 모형 2에서 자기애와 상

태공감을 투입한 결과, 자기애(β=.14, p<.05)와

상태공감(β=-.16, p<.05)의 주효과는 모두 유

의미하였다. 모형 3에서 자기애와 상태공감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결과, 상호작용 효과(β

=-1.15, p<.05)는 유의미하였다. 즉, 자기애와

성폭력의 관계에서 상태공감의 조절효과가 있

다고 할 수 있다. 모형 2의 R2은 .05이었고 모

형 3의 R2은 .08이었다. 상태공감의 조절효과

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표 4에 제시되

어 있다.

다중회귀분석으로 검증한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하였기 때문에, 구체적인 평균치를 비

교하기 위해서 자기애와 상태공감에서 각각의

상위 40%를 고 집단, 하위 40%를 저 집단으

로 구분하고 이원배치 분산분석을 실하였다. 

성폭력에 대한 자기애와 상태공감의 이원배치

분산분석 결과에서도 상호작용효과는 유의미

하게 나타났다(F(1,142)=4.46, p<.05). 구체적으

로 자기애와 상태공감의 상호작용을 살펴보면, 

상태공감이 낮은 경우, 자기애 저 집단의 성

폭력 점수 평균은 7.00이고 자기애 고 집단의

평균은 8.48로 차이가 나타났고, 상태공감이

높은 경우, 자기애 저 집단의 성폭력 평균은

7.55이고 자기애 고 집단의 평균은 7.39로 자

기애가 낮은 경우와 상반되는 유형의 차이가

나타났다.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하였으므로

어떤 집단 간의 평균 차이에 의해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SPSS 명

령문을 이용하여 단순 주효과 분석을 실시하

였다(양병화, 2013). 상태공감 수준에 따른 자

기애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단순 주효과 분

석을 시행한 결과, 자기애의 효과는 상태공감

저 집단(F(1,142)=8.00, p<.01)에서만 유의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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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상태공감 고 집단(F(1,142)=0.10, p>.05)

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상태공감이 높

을 경우, 자기애가 높더라도 성폭력 가해행동

이 높게 나타나지 않지만, 상태공감이 낮을

경우에는 자기애가 높으면 성폭력 가해행동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성폭력에 대한 자기애의

효과가 상태공감 수준에 따라 달라지고 있음

을 의미한다. 상호작용 유형을 알아보기 쉽게

그림 1에 제시하였다.

논 의

본 연구는 한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성폭력

에 대한 폭넓고 다양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

하고, 성폭력과 관련된 심리학적인 변인들 간

의 관계를 확인함으로써 성폭력 범죄의 예방

및 재발방지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

로 자기애와 성폭력의 관계에서 특권분노와

허용적 성태도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 추가

적으로 특권분노가 성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모형과 허용적 성태도가 성폭력에 영향을 주

는 모형에서 각각의 모형마다 치료적 함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인지정서조절과 상태공

감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 1에서 자기애와 성폭력 간

의 매개변인으로 제안된 특권분노의 매개효과

는 나타나지 않았다.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

한 모형 1에서 자기애와 특권분노의 관계는

유의미하게 나타났지만, 특권분노와 성폭력의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아직은 특권분노에

관한 연구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반

복적인 연구가 필요하지만 본 연구결과는 특

권분노와 훼손된 자기개념을 보상하고자 하는

성적 지배 동기가 성폭력의 직접적인 원인이

라는 선행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가설 2에서 자기애와 성폭력의 또 다른 매

개변인으로 제안된 허용적 성태도는 본 연구

에서 성폭력에 대한 유의미한 예측변수로 확

인되었다. 자기애와 성폭력의 관계에서 허용

적 성태도의 완전 매개효과가 나타났다는 것

은 자기애보다는 허용적 성태도가 성폭력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

미한다. 자기애적인 남성들은 가능한 많은 여

성과 성관계를 갖기 원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성에 대한 이런 경향성은 개인의 성 태도를

개방적이고 가볍게 만든다. 성에 대해 가볍고

쉽게 생각하는 태도가 성폭력의 직접적인 원

인이 된다. 이런 결과는 허용적 성태도와 자

기애, 정신병질, 성폭력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

구들의 결과와 일치한다(Mouilso & Calhoun, 

2012; Reise & Wright, 1996; Wright & Reise, 

1997).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에 비

해 성폭력에 대한 허용적 성태도의 설명력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들과 달리

본 연구에서 측정한 성폭력의 범위가 훨씬 넓

었기 때문일 수 있다. 선행연구들의 대부분은

강제적인 수단을 사용한 신체적 접촉이 이루

어지는 성폭력만을 측정한 반면 본 연구에서

는 가벼운 수준의 성폭력을 같이 측정하였다. 

즉, 성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남성들은 가벼운 수준의 성적인 농담이나 신

체적 접촉을 쉽게 하는데, 이와 같은 행동들

이 선행연구에서는 성폭력에 포함되지 않았지

만 본 연구에서 성폭력에 포함되었기 때문이

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허용적 성태도에 의해

설명된 성폭력은 대부분 가벼운 수준의 성폭

력으로 초점이 집중되어 있다. 즉, 강제적인

수단이 동원된 심각한 수준의 성폭력은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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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자기애적 분노나 허용적인 성태도에 의해

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따라오는

여성을 성적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비정상적인

동기나 여성을 단순히 성적인 도구로 취급하

는 극단적인 태도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설

명된다. 하지만 가벼운 수준의 성폭력은 위와

같은 극단적인 태도들보다는 단순히 성에 대

해 개방된 태도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성폭력의 심각성에 따라

성폭력을 유발하는 원인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자료로는

성폭력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성폭력의 원인

이 다른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것은 성폭

력에 대해 관심이 있는 후속 연구자들이 확인

해야 할 과제이다.

본 연구는 성폭력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인

요인을 밝혀내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가설 3

에서 자기애와 성폭력 간에 조절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한 적응적 정서조절 전략과 부적

응적 정서조절 전략의 조절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자기애와 특권분노가 관련이 있고, 성

폭력 범죄자들에게서 고조된 정서상태가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고려하여 인지정서조절이 성

폭력을 감소시킬 것이라 생각하였지만 적응적

정서조절 전략이 실제로 성폭력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고조된 분노정서를 인지적으로 조절할 수 있

다면 성폭력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연구자의

예상이 틀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적응적

정서조절 전략이 높아지더라도 성폭력이 감소

하는 것이 아니고, 부적응적 정서조절 전략이

높더라도 성폭력이 증가하는 것도 아니다. 이

러한 결과는 앞서 언급한 한 가지 가능성에

무게를 두게 만든다. 전술한 바와 같이 가벼

운 수준의 성폭력은 조절되지 못한 분노와 같

은 극단적인 정서상태가 문제가 아니라, 과도

하게 허용적인 성에 대한 태도에 의해 발생하

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서조절 전략과는 아

무런 관계가 없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특권분

노의 매개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았다는 것을

고려하면 다음과 같은 설명이 가능하다. 자기

애적인 사람들에게서 가벼운 성폭력의 원인은

특권분노가 아니기 때문에, 분노와 같은 정서

를 인지적으로 조절하기 위한 책략은 성폭력

과 아무런 관계가 없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설 4에서 가정한, 상태공감은

자기애와 성폭력 간에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즉, 자기애 수준이 높으면서, 

상태공감 수준이 낮을 때 성폭력 빈도가 급격

히 증가하였다. 이는 자기애 수준이 높은 경

우, 낮은 상태공감 수준이 성폭력에 대한 위

험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

나 반대로 자기애 수준이 높더라도 상태공감

수준이 높을 때는 성폭력 빈도가 낮게 나타났

다. 이것은 자기애 수준이 높을 때, 높은 수준

의 상태공감이 성폭력에 대한 보호요인임을

의미한다. 이런 결과는 타인에 대한 높은 수

준의 공감능력을 가진 남성은 여성의 생각이

나 정서, 욕구에 대해 적절하게 인식할 수 있

기 때문에 성폭력을 줄이는 효과를 보일 것이

라는 본 연구자의 예상을 지지해주는 결과이

다.

공감능력이 성폭력에 대한 보호요인으로 꾸

준히 제안되어 왔으나, 본 연구의 초점은 현

재까지 많이 연구가 되어온 성격적인 속성의

안정되고 일관된 특성 공감이 아니라, 상황에

의존된 가변적인 속성의 상태공감 능력이다. 

특성공감이 좋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공감수준이 높을 것으로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개개인들은 각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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겪었던 심리적․신체적․사회문화적 경험들이

매우 다양하고 그에 따라 외부세상을 바라보

는 관점도 매우 다양하다. 이것은 똑같은 특

성공감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라도 외부 상황

을 같은 방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을지도 모른

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일반적인 상황에서

상대방의 생각이나 정서를 파악하는 능력이

좋더라도 상태공감 능력이 항상 높다는 확신

이 없으므로, 성폭력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상대방에 대해 섬세하게 인식하고 반응하는

상태공감 능력에 초점을 맞추었고, 높은 수준

의 상태공감이 성폭력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유의한 몇몇 결과들을 얻을 수

있었지만, 이를 왜곡 없이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해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제한점이 존재한다. 

먼저, 연구가 20대 초, 중반 남성만을 대상으

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다른 연령

층이나 여성, 실제 성폭력 범죄 수감자와 같

은 임상적 표본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표본을 대상으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성적

욕구가 가장 활발하고, 사회적으로 비교적 미

성숙한 20대 남성들로부터 얻어진 결과이므로, 

사회적인 관점에서 일정 수준 성장하고 신체

적인 활력이 감소하는 나이대의 남성들에게

연구결과를 적용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결혼 여부 혹은 자녀, 안정된 직장과 같은 요

인은 허용적 성태도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

으므로, 중년층이나 장년층에서는 연구변인들

의 관계가 다르게 나타날지도 모른다. 게다가, 

여성들이 연구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여성의 성폭력 가해 행동을 설명할 수 없다. 

보편적으로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성에 대해

책임감을 더 크게 느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성태도가 덜 개방적일 수 있고, 공감능력 역

시 남성들보다 높으므로 조절효과를 보이는

요인 자체가 달라지거나 성폭력 가해행동이

거의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가능

성들은 다른 연령층의 남성들이나 여성들에게

본 연구 결과의 일반화가 제한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두 번째 한계점은 성폭력 가해경험을 측정

하는 방식이 자기보고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사회문화적으로 바람직

한 방향으로 보여지길 원한다. 그러나 성폭력

가해 경험에 대한 응답은 자신의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을 노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보

고에서 성폭력 가해 행동을 축소보고 했을 가

능성이 존재한다. 응답을 왜곡하여 축소보고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하지만 성폭력

가해 정도를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왜곡하는

것은 오히려 본 연구에서 성폭력과 연구변인

들 간의 관계를 약화시켰을 것이다. 즉, 실제

변인들 간의 관계보다 측정된 변인들의 관계

가 과소추정 되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행연구 결과, 강제적인 신체접촉 경험이

23%, 강간시도 경험이 4%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는 48%는 성폭력 가해 경험이 아예

없었으며, 나머지 성폭력 가해 경험이 있는

52% 중 강제적인 신체접촉 경험이 약 5%, 최

소 1번 이상 강간시도 경험이 약 1%로 나타

났다. 이는 선행연구들과는 다르게 성폭력의

범위를 넓게 설정하였으므로 상대적으로 전체

적인 성폭력 가해 행동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

음을 반영한다. 그리고 강제적인 신체접촉 경

험과 최소한 한 번 이상의 강간 시도 경험은

선행연구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사회적 바람직성에 의해 가해경험

을 축소보고 했을 가능성이 존재함을 시사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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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는 성폭력 가해 행동을 보인 자기애

적인 남성들에게서 특성공감과 상태공감의 차

이를 경험적으로 확인하지 못했고, 이를 통제

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김정아 등(2013)은 동

일인에게서 특성공감과 상태공감이 다르게 나

타날 수 있다고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 특성

공감에 대한 측정치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특

성공감과 상태공감이 모두 낮은 것인지 혹은

특성공감에 비해서 상태공감이 더 낮은 것인

지 등과 같은 다양한 가능성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고, 엄격히 말하면 본 연구에서 실제

로 특성공감이 아니라 상태공감을 측정하고

있는 것인지 확신하기 어렵다.

이처럼 여러 한계점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

고 본 연구는 충분한 시사점을 가진다. 먼저, 

변화된 성폭력의 정의를 연구에 반영하였다. 

과거 성폭력에 대한 연구들은 성폭력을 신체

적 접촉이 있거나, 성기의 삽입이 있을 때 혹

은 강제적인 물리적 수단을 사용한 성적 접촉

을 성폭력으로 정의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여성들의 권리에 대한 목소리들이

커짐에 따라 성폭력에 대한 정의도 변화되었

다. 최근에는 성별과 무관하게 성적인 수치심

이나 불쾌감,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

든 행위로 성폭력의 정의에 대한 범위가 넓어

지고 법제화 되었다. 이와 같은 사회변화를

고려하여 연구하고자 하는 변인을 결정하는

것은 과거의 연구보다 현재의 연구가 지금의

사회를 더 잘 반영함으로써, 연구결과를 실제

사회 장면에 타당하게 적용하는데 도움이 된

다. 그러나 수집된 자료가 심각한 수준의 성

폭력 가해 행동은 적고, 가벼운 성폭력 가해

행동에 집중되어 있어 비교적 심각한 수준의

성폭력 가해 행동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성폭력을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

기 위한 치료적 개입에 함의를 제공한다. 성

폭력 치료 프로그램에 분노 조절 혹은 정서

조절이 자주 포함된다(박상진, 신준섭, 2005). 

그러나 분노가 성폭력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

니고, 인지정서조절이 성폭력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성폭력 치료 프로

그램이 성폭력만을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면 인지정서조절 훈련은 다른 치료 프로그램

에 비해 불필요할 수 있다. 오히려, 상태공감

에 주목하는 것은 현재까지 자기애와 성폭력

에 대한 연구에서 초점을 맞춰왔던 특성공감

이 가지는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다. 정서를

조절하는 것보다 여성이 성폭력을 당하는 장

면에서 피해자의 생각과 감정, 욕구를 민감하

게 느끼도록 하는 훈련이 훨씬 효과적이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부분은 DSM-5에서 자

기애성 성격장애 진단기준 7번으로 타인의

욕구나 감정을 인식하려는 동기의 결핍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박갑제와 임성문(2013)은 이

런 측면을 자기애적인 남성들이 공감의 결여

가 문제가 아니라 공감하고자 하는 동기의 결

여로 인해 선택적 공감을 한다고 해석하였다. 

명백하게 진단기준에 제시된 기준이므로 이러

한 제안과 본 연구에서 측정한 상태공감을 함

께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성폭력 가해

자들을 대상으로 치료적 개입을 할 때는 단순

히 특성공감을 향상시키는 것보다 성폭력 피

해자라는 특수한 상황에 처한 대상에게 공감

하고자 하는 동기가 유발되도록 하는 훈련이

적절한 개입이 될 수 있다. 이는 성폭력 가해

자 치료에 요구되는 사회적 자원을 절약하는

효과를 불러올 것이고, 명확하고 세부적인 목

표를 제공함으로써 가해자들의 치료효과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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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함께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

성폭력과 관련된 심리학적인 변인들에 대한

연구는 국내에서 거의 실시되지 않았다. 대부

분의 연구가 범죄와 관련된 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나 성에 관한 주제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연구하기에 조심스럽

다. 하지만 최근에 와서는 국내에서도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심리학적인 연구가 간간히 시

도되고 있고, 의미 있는 결과들이 조금씩 축

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일관

된 설명이 부족하고 지나치게 많은 요인들이

성폭력의 위험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선행

연구들에서도 자기애뿐만 아니라 정신병질이

나 반사회성 같은 심리학적인 요인부터 알콜

사용 수준 혹은 강간신화의 수용수준과 같은

사회학습에 의해 형성된 것들까지 다양한

요인들이 성폭력과 관련된다고 보고한다

(Baumeister, Catanese, & Wallace, 2002; Bushman 

et al., 2003; Foster, Shrira, & Campbell, 2006; 

Jonason & Tost, 2010; Mouilso & Calhoun, 2012; 

Mouilso & Calhoun, 2013; Mouilso et al., 2013; 

Widman & McNulty, 2010; Wright & Reise, 

1997, 박갑제, 임성문, 2013). 그러므로 성폭력

의 위험요인에 대한 일관된 설명을 위해서는

현재까지 밝혀진 많은 요인들에서 유사한 결

과가 나타나는지, 성폭력에 대한 좀 더 직접

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후속연구를 통해 반복

검증을 해야 한다. 또한, 성폭력과 관계가 있

다고 제안된 요인들이 광범위한 만큼 성폭력

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인 요인에 대해 더욱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탐색이 필요할 것이다.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성격차원의 특성들보다

는 더욱 개인적이고 특수한 상황에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변인을 밝혀내는 것이

성폭력 범죄라는 극단적이고 충격적인 사회문

제를 줄이는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후속 연구에서는 성폭력의 심

각성에 따라 성폭력의 원인이 다를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앞서 허용적 성태도의 효과에

대해 논의하면서 언급했듯이 지금까지는 성폭

력의 심각성 정도를 구분할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당연하게도 성폭력의 심각성 정

도에 따른 성폭력의 원인에 어떤 차이가 있는

지도 확인하지 않았다. 실제로 성폭력을 저지

르는 사람들이 모두 같은 수준의 성폭력을 저

지르는 것이 아니고, 수감자라 하더라도 각자

의 성폭력 범죄 수준에는 차이가 있다. 차후

의 연구에서는 이들을 구분하여 살펴봄으로써

성폭력의 심각성 정도에 따른 원인을 세분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성폭력

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성폭력 가해자들의

심리학적인 변인과 성폭력의 관계를 밝히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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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cissism and sexual Aggression:

The Mediating Effects of Entitlement Rage and Sociosexuality,

and Moderating Effects of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CERS) and State Empathy

Da-Won Park                    In-Hey Yi

Department of psychology Graduate School, Kangwon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specific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nd maladaptive social behaviors in order to contribute to development of a pragmatic inter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sexual aggression. This was accomplished by examining the mediating effects of 

entitlement rage (K-PNI) or sociosexuality (K-MSAS) on sexual aggression, and moderating effects of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K-CERQ) or state empathy (K-CMEM) on sexual aggression in 

narcissistic men. Data were obtained from male college students (n = 264) who completed self-report 

questionnaires, such as K-NPI and K-CMEM,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as applied to examine 

these relationships. Both entitlement rage and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were found to be 

unassociated with sexual aggression. Rather, sociosexuality was the mediating factor between narcissism 

and sexual aggression, Whereas state empathy was a moderating factor between narcissism and sexual 

aggression. These findings indicate a tendency for sociosexuality to increase sexual aggression in males. 

However, individuals with low state empathy are more likely to show sexual aggression than those with 

high state empathy, indicating that intervention for increased state empathy may be a more effective 

treatment than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Key words : narcissism, entitlement rage, sociosexuality,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ate empathy, sexual ag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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